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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어제의일을돌이켜보면까마

득한 전전생(前前生)의 일인듯 하다.

만나고 헤어짐은 한 생각의 일어남과

사라짐이다. 한 생각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있고 한 생각 속에 설렘과

아쉬움, 웃음과눈물방울이떠다닌다. 

주위를둘러보면이미떠난도반들이

많다. 한분 한분의 행적과 수행모습이

또 하나의 교과서처럼 싸한 아픔으로

다가온다. 언제부터인지는모를일이나

작별을 연습하며 질긴 모습을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

면 남는 것은 빈손인데 삭신은 정직하

게온갖병을불러들인다. 온몸의나사

는 느슨하게 풀려 작동의 멈춤을 예견

할 수 있게 경고음을 곳곳에서 들려준

다. 어느 사이 머리 허연 짐승이 되어

거울 속에서 웃고 있지만 추억의 숲에

일고있는바람으로눈물방울이가랑잎

처럼 비눗방울처럼 떠다닌다. 글쎄, 산

다는 것이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데에

방점을찍고있지만해질녘타작해보면

쭉정이뿐인검불같은비듬뿐이다.

알곡몇알건져낼수없는허무의그

림자만 빈터의 바람처럼 싸하게 온 몸

을휘감고돈다.

한 생각에 전생, 내생이 담겨있고 한

생각에 지옥과 극락이 엉켜 있어 보살

과 투사가 둘이 아닌 하나로 빛이 되고

어둠이 된다. 염기염멸(念起念滅)이 생

사윤회(生死輪廻)를 불러들이지만 한

순간에도한생각에도육도윤회는작동

을멈추지않는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꾸밈과 조작을 벗어버린, 드러냄과 감

춤이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습관의 고

리는생명의무게처럼질기고길다.

늙음을 곱게 받아들이며 곱게 늙는

모습도 삶의 지혜이자 결과물일 수 있

으나 백팔 번뇌는 주름살처럼 흰 머리

카락처럼촘촘히도박혀개운함을멀리

하고 있다. 비어있으면 편안하고 버리

면 개운한 머묾이 없는 삶을 즐겨왔지

만돌이켜보면절반은흔들리고절반은

헐떡이면서행복과자유사이를방황하

는 나그네였다. 누구에게나 오늘은 소

중하고오늘의주인공으로당당하고넉

넉하게 살고 싶겠지만 오늘 이 순간에

도 윤회(輪廻)의 세계는 멈춤이 없어

빛과 어둠 사이에서 지킬도 되고 하이

드도되는것이다.

살면글쎄얼마나살겠다고모으고챙

기며쌓아두려하는지죽음의문턱에이

르면허무의그림자같은뼈저린후회를

느낄 터이다. 생전에 나누는 기쁨, 비우

는 개운함으로 자유를 연습하며 자연인

의 행복을 누리는 지혜를 모아가야 한

다.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의꾸밈이없는자연인의삶이선지식의

삶이다. 돈과 명예 주변에 멈춰있으면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벗어버리고비워내고버리며떠나

는사람만이해탈자의편안함을누릴수

있다. 수행자라면결코쉽지는않겠지만

틀과형식에서자유로워야한다.

그러나상식이통하고기본에충실한

사람다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

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기 때문이

다. 허울과 허세, 물욕과 집착에서 벗어

나 머묾이 없는 자연인의 자유가 해탈

이다. 고삐와굴레를벗어버린, 무위(無

爲)의 삶이 자연인의 자유와 행복을 누

리는해탈자의삶이다.

비어 있으므로 충만할 수 있게, 버림

으로 얻을 수 있게, 이 새벽, 나무침대

에앉아세상을열고있다. 빛과어둠이

하나일수있게.

기신론의핵심내용은중생의여래장

심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

기 위하여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의 두

문을 나누어 부처의 깨달음(覺)과 중생

의 미혹(惑)을 설명한다. 본문에“일심

법에의지하여두가지문이있다. 첫째

는심진여문이고둘째는심생멸문이다.

이 두 가지 문이 각각 일체법을 총괄한

다. 총괄한다는 것은 이 두 문이 서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依一心法 有

二種門 一者 心眞如門 二者 心生滅門

是二種門 皆各總一切法 此義云何 以是

二門不相離故)”라고하였다. 

여기서 말하기를 진여문과 생멸문은

서로 떨어져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 하

고 두 가지 문이 각각 서로 일체 법을

총괄 포섭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기신

론의요체를일심이문으로파악한말이

다. 일심(一心)이 바로 여래장심이다.

원효는 이 대목을 그의 소(疏)에서 이

렇게설명한다.

“열면 한량없고 끝없는 뜻이 되어 근

본 종지(宗旨)가 되고, 합하면 이문일

심의 법이 요체가 된다. 두 문 안에 수

많은 뜻을 포용하여도 어지럽지 않고,

끝없는 의미가 일심과 하나가 되어 뒤

섞여 있다. 그러므로 열고 합함이 자유

롭고, 세우고 허무는데 걸림이 없다. 열

어도 번잡하지 않고 합해도 비좁지 않

으며, 세워도 얻음이 없고 허물어도 잃

음이 없다. 이것이 기신론의 저자 마명

의기묘한기술이다.”

이렇게 기신론의 우수성을 나타내면

서일심이문의근본대의를찬탄해놓은

것이다. 〈종경록(宗鏡錄)〉에도 일심이

문에대해설해놓은말이있다.

“일심의 법계는 두 문을 갖추어 포함

한다. 하나는 심진여문이고 둘은 심생

멸문이다. 비록 이 두 문이 모두 각각

일체법을총괄적으로포섭하고있으나

이두문은항상섞이지는않는다.”

진여와 생멸에 의해서 모든 존재의

사물이 나타나게 되지만 생멸에 의한

망념에 의해 차별이 있게 되었다는 것

이다. 망념을 떠나면 일체 차별의 경계

는 없다. 변하거나 달라지지 아니하며

부서지지도 않으며, 오직 일심일 뿐이

므로 이것을‘진여’라고 한다. 그런데

진여 곧 불생불멸하는 것이 생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해 있기 때문에 생

멸과 얼마든지 화합한다. 이 이치를 불

변(不變)과 수연(隨緣)이란 말로 설명

한다. 심진여문은 중생심의 심체(心體)

가 변하지 않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심생멸문은 중생심이 인연을 따라(隨

緣) 응용되는 측면이다. 불생불멸(不生

不滅)하고 부증불감(不增不減)하는 진

여가 일체 차별된 모습을 떠나 있지만

동시에 인연을 따라 생멸하고, 염정(染

淨)의차별상을일으킨다. 

〈능가경〉에“적멸(寂滅)한것은 일심

이라 이름하고, 일심이란 여래장(如來

藏)을 이름한다”는 말을 원효는‘적멸

한 것을 일심이라 이름한다’를 심진여

문이라 하였고, ‘일심이란 여래장을 이

름한다’는 말을 심생멸문이라 해석하

였다. 

또 일심의 체(體)는 본각(本覺)이지

만 무명을 따라 움직여 생멸하기 때문

에 생멸문에서 여래의 본성은 숨어 나

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래장이라 한다

하였다. 또 법장(法藏)의〈기신론의기〉

에서는원효가말한일심을여래장심이

라는 말로 바꾸어 말했다. 이 여래장심

(如來藏心)이라는 말은 진여와 생멸을

하나로 합쳐 부르는 말이다. 다시 말해

진여가 무명의 망연(妄緣)으로 말미암

아 생멸로 전환되어 염정(染淨)의 차별

상을 일으키지만 이는 체(體)에서 용

(用)이 일어난 것이므로 체인 진여와

용인 생멸을 하나로 합쳐 부를 때 여래

장심이라 한다는 것이다. 진여가 생멸

이고 생멸이 진여인 체용불이(體用不

二)가 일심(一心)의 본성이다. 마음 전

체가생멸상이되어도불생멸의성품을

잃지 않는다. 이미 아려야식에서 설명

하였듯이진여의불생멸과생멸이일심

에서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관

계로통일되어있는여래장심이므로이

여래장심에서는중생이곧부처이고또

한 열반이며, 범부의 일심에 의해 부처

와 보살이 평등해지며 같은 경지가 되

어 다 같이 일진법계(一眞法界)를 이룬

다는것이다. 
꾸밈없는자연인이선지식의삶

비움으로충만을, 버림으로얻음을

기신론의핵심내용‘여래장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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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탐욕과 애착이 심한 이는 많은 재물

을 얻을 때 기쁘기 한량 없지만 보살이

몸을 희사하여 얻는 기쁨에는 백천만

배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보살은 지혜

와 자비로써 근본바탕을 삼고 중생을

위하는고로구제함을법신으로삼습니

다. 보살이몸을희사할때의기쁨은세

상사람보다뛰어나전륜성왕의자재한

쾌락을 얻나니, 찰리종(刹利種)이 적진

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능히 몸

과 목숨을 희사할 수 있다면 천상에 태

어남을 얻거니와 몸과 목숨을 희사할

때의기쁨은한량없지만보살이지혜와

자비로써 몸과 목숨을 희사할 때의 기

쁨이야말로가장뛰어나거니와다시그

보다 큽니다. 범부인 어리석은 중생은

재물과 이익을 위하여 적진에서 몸과

목숨을버리거나해탈을이룬다며바위

에서뛰어내리거나몸을태우는데나아

가는 일이 무수합니다. 하물며 보살이

지혜와 자비로써 일체를 위해 몸과 목

숨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중

생은 애착심으로써 국토를 위해 몸과

목숨을버리거니와보살은지혜와자비

로써 몸과 목숨을 버림에 만족하거나

어려워하겠습니까. 

해설

보살이 중생을 위해 몸과 목숨을 버

리는 일은 군대의 수장 계급을 이르는

찰리종(刹利種)이 적진을 무너뜨리는

것과도 같은 기쁨을 얻는다고 하였다.

보살의 적이 따로 있을까만, 만약 보살

의 적이 있다면 바로 애착과 탐심일 것

이다.

화엄경〈보살문명품〉에 재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게송으로“지혜 있는 이

는 능히 관찰할지니 일체의 존재는 무

상한것이라. 모든법은공하여나라할

것 없나니 영원히 일체 모양 떠나버렸

기때문이라네”라고하였다. 

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단지 아는

것으로그치지않고중생에게로나아가

실천하는 이거니와〈대장부론〉을 통해

제바라보살은 보살의 무아상(無我相)

의 실천을 뛰어넘어 자신을 희생에 한

량없는기쁨을느낀다고하였다. 

어리석은 이는 명예와 재물을 위해

전쟁에 나아가 목숨을 버리거나, 깨달

음을 얻겠다고 자신을 학대하는 고행

을 하거니와, 지혜를 실천하는 보살이

중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느

냐고 반문한다. 희생이라는 말도 제3자

가 보는 시각이지 보살 자신은 희생이

라는 말이 가당찮다. 그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한량없는 기쁨일 뿐이기 때문

이다. 

애착과탐심, 보살심의敵

시인도정스님이풀어쓴〈대장부론〉
보살이 육신을 희사할 때47

몸의움직임이불편할만큼
이따금씩아파야한다.
병(病)이있어야
건강의소중함을알고
배가고파야
먹거리가약인줄안다.
헤어졌을때
잃어버렸을때
어둠이무엇이고
아픔이어떠한지
사람은늙어서도철이든다.
사람은누구나
언제어디서든
떠나갈수있는것
만날수있듯
헤어질수있는것
오늘새벽도
나무침대에앉아
하늘의별을바라다보며
작별을연습한다.
나,
언젠가는
한점바람이듯
흔적없이사라져갈
허무의존재임을.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1개월 60팩
80ml×60팩(1BOX)

지리산과덕유산일대의자연다슬기와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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䧐2자 䧐태징

지리산다슬기眞골드


